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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1 ‘딸깍 자소서·의견서’ 넘치는데…‘AI가 쓴 글’ 가려낼 방법이 없다

“AI(인공지능) 활용 및 표절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므로 불성실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2026년 상반기 국민연금공단 신입직원 채용 공고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도움으로 누구나 단번에 쉽게 유려한 글을 쏟아낼 수 있게 되자, 사회는 글을 ‘누가 썼느냐’는,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텍스트 범람 시대에 진짜 ‘글의 주인’을 솎아낼 완벽한 탐지망은 존재할까요?
 
인공지능 텍스트를 탐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인공지능 모델 개발사들이 창작물 생성 단계에 워터마크(식별무늬)를 남기는 방식과 인공지능 텍스트의 특성과 패턴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사후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두 방식 모두 한계가 분명합니다. 

‘창작자 진위’를 가려야 했던 인공지능 텍스트는 이젠 ‘정보의 진위’까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환각이 특정 분야 전문가조차 낱낱이 뜯어보지 않으면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환각을 걷어내기 위한 여러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를 통해 환각이 발생하는 빈도를 줄이긴 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과의 공존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제는 어떤 문서가 인공지능이 작성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보다,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내용을 얼마나 자신의 것으로 숙달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장점은 활용하면서도 환각이나 편향성, 왜곡의 문제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 문해력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된 것입니다. 

الصفحة 2 من 2
